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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11월 13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영등포구 대방초등학교 방문

어린이들이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

과거에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기를 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생각과 제도가 

있었고 이 때문에 어린이 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가정마다 사

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

는 가정이 많아 과보호에 대한 걱정을 할 정도로 집에서 대우를 받습니다. 

그런데 집밖에 나가면 온갖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. 

가정에서 내 아이만 소중하게 감싸안으면서 우리 사회, 국가적으로 어린이

들을 위험 속에 방치했다는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, 그 반성이 쌓여서 정부

가 나서서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5월 5일 ‘어린이 안전원년’을 선

포했습니다. 

정부가 정성을 기울여 돈도 많이 들여 제도와 환경을 바꾸고 정부 뿐만 아

니라 학교 선생님, 경찰, 소방서 함께 여러 일을 할 것입니다. 이렇게 하면 

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 과정에서 좀 불편한 일도 있겠지만 우

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참으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. 

이런 정책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하도록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

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. 국무총리실에서도 직접 나서 챙길 것입니다.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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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

가지 위험에 대해서도 이제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

학교교육 중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소양, 자기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 

될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다음에는 건강한 시민으로

서의 질서 지키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린이들도 스스로 어른

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. 실천하지 않으면 어른

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 명심하고 열심히 

배우고 실천해줬으면 합니다.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. 배운대로 또박또

박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뒷날 뭐가 될까 생각하는 것은 다음의 

문제이고 지금 여러분이 착하고 훌륭한 어린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

다. 지금 하는 일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

성공할 수 있습니다. 


